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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제대에는 여러가지 제포가 쓰인다. 이른바 성체보라  

하여 성작과 제병 밑에 깔아 주님의 수의 구실을 한다. 

사제도 성전을 집행할 때면 장백의를 희게 입는다. 하느

님이 자신을 우리 양식으로 주시는 주님 상에는 제대보

가 깔린다.  

  본래 고운 아마로 쓰는 이런 피륙은 매우 귀한 물건이

다. 순수하고 곱고 튼튼하다. 새하얗게 깔려 있는 것을 

보면 한겨울에 숲을 걷던 생각이 난다. 까만 전나무가 즐

비한 가운데 새로 내린 눈으로 티하나 없이 희게 덮인 

언덕에 갑자기 이르렀다. 나는 그 위를 걷자니 거친 신을 

신은 발이 내딛기지가 않았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간 적이 있다. 제포도 이처럼 성소

에 펼쳐져 있다.  

  다른 어디보다도 신성한 제물이 봉헌되는 제대 위부터 

희게 깔려 있어야 한다.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리로 

우뚝 솟아 있는 제대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 있다. 밖

에 보이는 제대가 영혼 안에 있는 제대의 표징이라고 하

였다. 아니, 표징에서 그치는게 아니다. 보이는 제대가 

헌신의 용의를 말하는 마음의 제대를 뜻하는게 그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를 부른다. 둘은 신비롭게 하나가 된

다. 그리스도의 제헌이 완수되는 참 제대, 온전한 제대는 

이 두 가지의 산 일치로 이룩된다.  

  그래서 제포는 우리 마음에 그토록 와닿는 데가 있다. 

무언지 우리 내심에도 제포에 상응하는 게 있어야 할 느

낌이다. 그것은 하나의 요청, 하나의 질책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다. 조촐한 마음에서만 올바른 제사가 

바쳐질 수 있고 보면 제포가 보여주는 것은 하느님께 맞

갖기 위해 마음이 지녀야 할 순결이 아닌가.  

 

제 포 (1)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시편 118, 2-4. 22-24. 25-27)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 

    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 

    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 

    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 

    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is 

    everlasting.                          (Psalm 118:2-4, 13-15, 22-24) 

○ Let the house of Israel say, “His mercy endures forev- 

    er.” Let the house of Aaron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Let those who fear the LORD say, “His mercy  

    endures forever.” ◎ 

○ I was hard pressed and was falling, but the LORD  

    helped me. My strength and my courage is the LORD,  

    and he has been my savior. The joyful shout of victory  

    in the tents of the just: ◎ 

○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By the LORD has this been done; it is  

    wonderful in our eyes.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be glad and rejoice in it.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입당 : 129    파견 : 130 (다해) 부활 제2주일 



 

본당 소식 

 ▶ 본당의 날 행사 

   일시 : 6월 8일(성령 강림 대축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장 

   본당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반장 월례 모임 

   일시 : 4월 27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요셉회 모임 

   일시 : 4월 27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5월 4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남가주 ME 골프잔치   

   일시 : 5월 3일(토), 오후 1시 

   장소 : Oak Quarry Country Club 

   신청 : 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310-780-9055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2025/2026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   

   교무금 약정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체 가정 중 약 2/3가 약정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아직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교무금을  

   봉헌하고 계시지만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본당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약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  무  금  $    3,080.00  

주일헌금  $    6,002.00  

감사헌금  $      500.00  

성지헌금  $      950.00  

합      계  $  10,532.00  

김경자 김란주 김성택 김숙자 김   욱 김정순 김정웅 

성낙호 손세호 윤   철 이성희 이융무 정대길 정임선 

지경수 황영선 익   명 이영자 장가강 정은아 최성자 


